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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을대표하는여배우전도연과김고은

이 10년 만에한작품에서만나강렬한스

릴러물을선보인다.

5일공개되는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

'자백의대가'는 남편을죽인용의자로몰

린 '윤수'(전도연분)와 마녀로불리는의

문의인물 '모은'(김고은분),비밀많은두

사람사이에서자백을대가로한위험한거

래를그린미스터리스릴러다.전도연과김

고은이 2015년 개봉작영화 '협녀:칼의기

억'이후10년만에만나호흡을맞췄다.

전도연은 3일오후서울 CGV 용산아이

파크몰에서열린넷플릭스시리즈 '자백의

대가'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

"10년 전에는 제가 김고은에게 작게나마

의지가 됐다면 이번엔 제가 의지한 것 같

다"며 "김고은이배우로서너무성장해저

만성장이멈춰있는것아닌가생각해보

게됐다"고재회소감을밝혔다.

김고은은"사실사석에서종종만났지만

작품에서이렇게다시만나기쁘고반가웠

다"며 "'협녀' 때는밤에도선배님한테무

작정전화하면서일방적인도움을많이받

았다.이번에는선배님이나를든든하게생

각해줬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임했다"고

말했다.

김고은은이번역할을위해삭발에준하

는짧은헤어스타일로파격변신을시도했

다. 전도연 역시 히피펌 헤어스타일에 몸

곳곳에문신까지새기며연기열정을불살

랐다.

공개된보도스틸에서도두배우의파격

적인모습이눈길을사로잡는다.

먼저평온한일상을살아가던중하루아

침에남편을살해한유력한용의자로지목

된'윤수'가죄수복을입고절박하게소리치

는모습과사건이일어난범죄현장에서있

는장면은그의결백과운명에대한궁금증

을높인다. 이에반해표정변화가거의보

이지않아속마음을짐작하기어려운'모은'

은법정과취조실에서도변함없는무표정을

유지해정체에대한호기심을자극한다.

'윤수'와교도소에서마주한 '모은'은그

에게자백을조건으로거부하기어려운제

안을한다.

과연 '윤수'가그거래를받아들일지, 긴

장감이감도는가운데기자들사이에서마

주보고있는'윤수'와 '모은'의스틸은자백

을대가로위험한거래를선택한두사람이

어떤결말을맞을지궁금증을고조시킨다.

연출을맡은이정효 PD는 "스릴러물은

첫도전이라긴장감을어떻게계속가져갈

지고민했다"며 "시청자들이누가진짜범

인인지꼭생각하면서봤으면좋겠고,반전

을지켜봐달라"고당부했다.

노성수기자/사진=넷플릭스

배우이세영이다양한분위기의사진속에

서매혹적인비주얼을과시했다.

이세영은 3일 소속사 판타지오를 통해

절제된카리스마와세련미가완벽하게조

화를이룬 5가지콘셉트의프로필사진을

공개했다.

공개된사진에서이세영은검정과회색

터틀넥을입고포근한겨울느낌을전하며

시선을사로잡는다.또한검정정장을입고

카메라를압도하는깊은눈빛으로그녀가

가진도회적분위기를한층배가시켰다.아

울러청재킷으로깔끔하고세련된멋을발

산하는가하면흰티셔츠와청바지를매치

해다양한매력을뽐냈다.

이세영은사극부터현대까지시대를넘

나드는캐릭터를완벽하게소화해'믿고보

는배우'로 통한다. 내년하반기에는디즈

니+오리지널시리즈로맨스판타지 '재혼

황후'에서새로운캐릭터를선보일예정이

다. 노성수기자/사진=판타지오

그룹'제국의아이들'출신배우임시완이솔

로아티스트로첫발을내디딘다.

임시완은5일오후6시각종음악사이트

에서첫번째미니앨범 '더리즌(TheRea-

son)'을공개한다.신보'더리즌'은동명의

타이틀곡을포함해섬세한감성을그린총

5곡이수록돼있다.

그동안공개된적없는임시완의음악적

취향을오롯이느낄수있을것으로예상

된다.

공개된티저이미지에선임시완의감각

적인비주얼을담아내시선을집중시켰다.

도회적매력뿐만아니라따뜻하고편안

한무드까지극과극의콘셉트를완벽하게

소화해 '솔로아티스트'로서보여줄새로

운면모에기대감을한층높이고있다.

임시완은인터뷰티저영상에서"전체적

으로시원하다, 청량하다는느낌이들것"

이라며기대감을드러냈다.

노성수기자/사진=SM엔터테인먼트

넷플릭스시리즈 '자백의대가'

언론시사회및기자간담회

절제된카리스마
배우이세영프로필사진공개

세련미조화이룬비주얼과시

감각적인비주얼
임시완첫미니앨범 '더리즌'

섬세한감성티저이미지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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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도연"10년전의지됐다면…이번엔의지하며촬영"

김고은"든든하게생각하면좋겠다는마음으로임해"


